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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의 안전교육 강화 

 해양센터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해양안전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월
호 사건 이전의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사전 
교육을 받고 캠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안전사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론교육을 통해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을 익히며 긴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주요 프로그램인 해양안전(수상구조) 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이 팀을 이뤄 구조자의 
안전도 확보한 상태에서 부력체를 이용한 구조 체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양사고 
시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반드시 팀을 이뤄 구조하도록 하며, 학생들이 물에 뛰어들어 직접 구조하기보다 
구조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처치海’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해안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심폐소생
술 및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법을 학생들이 배우고, 삼각건을 이용해 상처 및 골절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많은 분들의 도움
으로 해양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사 이후에 해양안전교육에 
힘써달라는 의미로 포항에 위치한 ㈜씨그린 선박설비로부터 구명벌 2대 및 운영에 필
요한 실린더(무료충전)를 기증받아 교육에 실제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
소년은 구명벌 작동 원리와 탑승법, 구명벌 내 생존용품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명벌에 탑승한 뒤 생존선언문을 낭독하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 동료들
과의 유대감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생존선언문: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
정적으로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해양센터의 안전교육은 피상적인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명벌 체험 이외에
도 실제 대피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 숙소(생
활관)에서 실제로 비상벨을 울리면서 대피 훈련을 10~15분가량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
이 안전교육을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학생들에 수준에 맞는 어휘와 지도법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 있
습니다.  
 학생 인솔교사가 작성한 평가지에 따르면 “해양안전교육을 평소에 받을 기회가 없었
다. 하지만 해양센터의 체험형 구조활동을 배워보니 기존의 이론 안전교육보다 효과
적이었다”라고 전합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 중학생 참가자는 “나중에 배타고 가다가 
긴급상황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